제12차 UNCSD 

2004년 05월 04일

지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뉴욕의 UN본부에서 제12차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가 개최되었다. 브렌델(Brende) 노르웨이 환경부장관이 의장을 맡았던 이번 회의는 2002년의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에서 결의된 목표들의 성과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첫 번째의 리뷰세션이어서 세계의 관심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었던 회의였다. 또한 지난 3월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UNEP 특별총회/세계환경장관회의의 결과가 이번 회의에 전달되었다.

▶ CSD의 역사 및 11차 CSD

지난 1992년에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 및 민간단체들이 브라질의 리우에 모여 개최했던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리우선언과 의제 21을 결의했다. 의제 21은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일종의 지침서로서, UNCED의 후속조치(follow-up)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의제 21 이행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CSD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개최된 제47차 UN총회에서는 CSD의 역할 및 구성에 관한 총회결의 47/191을 채택, 1993년 6월부터 매년 CSD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UNCED 10년 후에 개최된 WSSD에서는 UNCSD가 의제 21의 후속조치를 장려하고 새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003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뉴욕의 UN본부에서 개최되었던 제11차 UNCSD에서는 2004-2017년을 주기로 하는 multi-year programme of work가 제안되었다. 이 기간에는 2년을 한 주기로 하여 1차 년도는 Review Session으로, 2차 년도는 Policy Session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 사이에는 제12차 회의에 지역별 관점 및 요구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UN 지역위원회별 회의가 개최되었다. 아태지역 회의는 2003년 10월 27~28일에 걸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 제12차 UNCSD 요약

이번 제12차 CSD는 4월 14일 오전에 개회되었다. 이번 회기의 의장인 노르웨이의 브렌델 환경부장관은 이번 회의가 지난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multi-year programme of work 체제 하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이며, 최초의 비협상 세션(non-negotiated session)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첫 번째 주기인 2004-2005년의 주제는 물, 위생, 인간정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4~16일 3일간 대표단들은, 2004년 1월 바하마에서 개최된 지역간 준비회의(inter-regional preparatory meeting)에서 채택되고 G-77/중국 그룹이 지지를 표명한 바베이도스 행동계획의 후속이행에 관한 전략보고서를 검토했다.

19~27일까지는 리뷰세션이 진행되었다. 이날 오전 개회사에서 브란델 의장은 WSSD의 목표이행에 있어 CSD의 “감시자(watchdog)” 역할을 강조했으며, 클라우스 퇴퍼(Klaus Toepfer) UNEP 사무총장은 WSSD가 (목표의) 이행, 지역화, 그리고 파트너십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CSD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이에 관한 방향설정을 정확히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퇴퍼 사무총장은 이번 12차 CSD 회의가 빈곤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뷰세션 본회의에서는 의제 21의 이행, 의제 21의 후속이행 프로그램, 그리고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JPOI)을 검토하고, 이어서 지역별 세션이 진행되었다. 또한 UN기구, 정부 대표단, 전문가, 주요그룹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물, 위생, 인간정주 문제, 그리고 이 세 주제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8~30일 오후에는 고위급회의가 열렸으며, 이에 앞선 오전에는 비공식 각료회의가 진행되었다. 코피 아난(Kofi Annan) UN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테러리즘, 대규모살상무기, 이라크전 등으로 인해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물, 위생, 인간정주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의 참여 없이는 기후변화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급회의에서는 물, 위생, 인간정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장애물, 주요그룹의 역할과 기여, 그리고 군소도서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IS)의 10-year Review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 폐막 및 의의

이번 회의는 의장요약문이 포함된 제12차 CSD 보고서와, 13차 회의를 위한 잠정적인 의제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12차 회의는 지역적 행동과 전지구적으로 정치적인 공약, CSD의 review 세션과 policy 세션, 그리고 논의와 협의 사이의 교량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회의였고, 최초로 UN 사무총장이 고위급회의에서 개회사를 발표했다. 특히 multi-year programme of work 체제 하에서의 첫 회의로서, 세계가 환경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검토하고 논의한 중요한 회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CSD를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 인식하면서 물, 위생, 인간정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MDGs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부문에 있어 MDGs에서 간과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CSD의 보완적인 특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MDGs와 JPOI의 관계가 2년 전에 비해 명확해졌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의 핵심으로써 빈곤근절을 지목했던 WSSD의 선언정신을 재확인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05년에 있을 MDGs 이행검토 과정에서 CSD의 역할을 중요하게 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